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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예물준비성가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성가  187번  천사의 양식  

파견성가 48번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토요 특전 미사  김 안 나  장 택 규 탁 환 섭 조 은 경  

8시 미사 오 규 화  이 재 명  김 신 화  정 춘 홍  

9시 30분 미사  Cristine An Christopher Park Gabriel Lee Jacob Park 

11시 미사  오 캐 런  정 기 형  김 난 희  이 병 님  

12시 30분 미사  홍 정 순  강 석 구  강 석 구  임 칠 성  

5시 미사  이 미 첼 문 소 영  문 소 영  김 남 효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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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봉 벨라도 신부  

연중 제6주일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40-45절의 말씀입니다. 

마르코 복음 시작을 보면 특별한 서론 없이 마르코 복

음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확실하게 써놓았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마

르코 1,1). 이라고 구세주께서 세상에 오셨음을 선포

하는 복음인 것을 확실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마르코는 간단하게 세례자 요한에 대해 짧게 

언급을 하고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세

례를 받으신 주님께서는 곧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

어라.“ (마르코 1,15)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는 지체하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곧

바로 회당을 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또, 회당

에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

다. 그러고 나서, 마르코 복음은 베드로 사도의 장모

를 치유해 주시는 일과 또 다른 더러운 영이 들린 사

람들을 구하시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은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십니다.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는지 주님의 행동과 말씀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승님께서 하고

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르코 

1,40). 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

밀어 그의 손을 잡으시며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마르코 1,41). 라고 하시며 그를 고쳐 주십

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으로 고

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 레위기에서 악성 피부병이나 나병을 부

정한 것으로 선포하며 부정한 이들을 공동체 밖에서 

살게 하면서 부정한 사람과 피부의 접촉이 있는 사람 

또한 부정하게 되어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렇지만 오늘 복음에서는 나병 환자의 손을 예수님께

서는 잡으셨지만, 나병의 부정이 예수님을 더럽히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

이신 예수님께서 “되어라.“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

졌습니다. 

  사람들은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

라면서 주님의 권위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마

르코는 나병을 고쳐 주시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기

적을 행하시는 능력보다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의 존

재가 누구인지를 은밀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부정한 것에 직접 손을 가져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기

적을 묵상하면서 일 년째 코로나가 남겨놓은 작고 큰 

상처들로 얼룩진 우리를 바라봅니다. 코로나 걸릴까 

봐 두려워 생긴 어두운 상처들, 코로나 걸려서 바이러

스와 싸우느라 생긴 상처들, 거기다 코로나 걸린 게 

무슨 큰 죄인 인 것처럼 아파도 알리지 못하는 아픈 

마음의 상처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져 하루, 하루 생활을 걱정해야 하는 걱정 때문에 생

긴 상처들, 사회 격리가 길어지면서 가정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불화가 만들어낸 상처들, 

이렇게 코로나가 만들어낸 많은 어두운 상처들을 짊

어지고 가야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백

신이 나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복 하기 위해서

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아 맥없이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우리는 피해 갈 수도, 넘어 갈 수도, 돌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나병 환자의 

청에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손을 

손수 잡아 주시면서 치유해 주셨던 온유한 주님을 기

억하면서, 예수님께 우리도 정성을 다하고 확실한 믿

음으로 계속 청한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내밀어 

코로나의 어두움 안에 있는 우리들의 손을 잡아 당신

의 사랑과 자비의 빛 앞으로 끌어당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많은 상처들을 주님께서 직접 가져

가시어 상처들을 아물게 해주시고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 그리고 분별력을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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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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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연중 제6주 주일을 지냅니다. 설날 떡국은 

드셨는지요? 미국의 설날은 왠지 명절 느낌이 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

니 밝은 새해를 기원하며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든

든한 황소 해를 기원합니다. 황소처럼 우직하고 근

면하게 성취하는 한 해를 기도드립니다.  

 

  덕담과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과하지 않습니

다. 덕담은 아주 가까운 식구들과의 덕담이 제일 

중요합니다. 남들에게는 쉽게 하는 덕담도 정작 가

장 가까운 식구들에겐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식구끼리는 이미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이해한다고 착각합니다. 또 잘못을 

질책하고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고 생

각하고 덕담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우리는 입으로 말하

지 못합니다. 말 안 해도 다 안다고…… 사랑하는 

만큼 더 질책하고 담금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금질도 찬물에 시키면서 해야 더 단단해지듯

이, 우리는 모두 칭찬을 좋아하고 덕담을 좋아합니

다. 그를 통해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

고 앞으로 나갈 힘을 냅니다. 그러니 남편은 아내

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건네는 따듯한 말 한마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건네는 칭찬

에 아이들은 가슴 뿌듯한 행복을 느낍니다.  

 

  하느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창조의 힘이 있듯이, 당신의 형상과 모습으

로 창조되고 하느님의 숨결로 생명을 받은 우리의 

말도 하느님의 말씀처럼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생

명을 살리고 성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칭찬과 

위로의 말이 바로 그 힘입니다.  

 

  이 능력을 일깨워 주기 위해 예수님은 낮은 우리

에게 오셨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고난과 역경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삶의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의 파스카의 신비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

르는 이유이고 희망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의 길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릅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우리의 팬데믹의 끝을 기대하는 것이 막연하지 않

고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백신을 맞은 분

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올 가

을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가 백신을 맞고 좀 더 자

유롭게 미사에 참례하고 만남의 회포도  활짝 웃으

며 풀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넘어 확실한 믿음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

다. 이 때 나병 환자는 이렇게 말하며 치유를 청합

니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마르코 1: 40)  

 

  나병 환자는 “하고자 하시면” 이라는 말로 예수

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리라는 굳은 믿음을 고백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것은 당연히 인류 구원

입니다. 구원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

니라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간단히 말하면 치유입니다.  

 

  구원은 금전적 물질적 풍요 이전에 영적 육적 아

픔에 대한 치유입니다. 치유의 시작은 사랑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올해는 소처럼 우직하게 예수님의 말씀

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

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또 표현하면서 더불어 함께  

삶의 무게를 줄이고 치유 받길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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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6주일   

둘째 주일 (2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청하는 기도                                                                       2021년 2월 14일 

Prayer to overcome Covid-19 
 

 God our Father, 

 We come to you in our need 

 To ask your protection against the Covid-19 

 That has claimed lives 

 And has affected many. 

 

 We pray for your grace 

 Of this virus and its disease 

 And of stemming the tide of its transmission. 

 Guide the hands and minds of medical experts 

 That they may minister to the sick 

 With competence and compassion, 

 And of those governments and private agencies 

 That must find the cure and solution to this pandemic. 

 

 We pray for those afflicted, 

 May they be restored to health soon. 

 

 Grant us the grace 

 To work for the good of all 

 And to help those in need. 

 

 Grant this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your Son, 

 One God, forever and ever. Amen. 

 

 Mary Help of all Christians, 

 pray for us. 

 St. Raphael, 

 pray for us. 

 St. Paul Chong Ha-Sang, 

 pray for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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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참례 장소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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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특별헌금  

성지 모음  

각 가정에서 보관했던 성지를 수거하오니 수

거 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거기간 : 2월 14일(오늘)까지 

은혼식•금혼식 행사  

Virtus 교육  

조당 해소 상담  

혼인 조당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분은  

진명 부제님께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진명 바오로 부제님  

연락처 : (917) 750-4805 

재의 수요일  

사순 특강  

십시일반의 나눔 (Rice Bowl)  

사무실 휴무  

초봉헌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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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나회 물품 판매  

알 림 

코비드19 

사목회의  

단체장 회의  

코비드 검사  

코비드 백신 접종 장소  

65세 이상만 가능하며, 접종을 원하는 곳에 

먼저 예약을 하신 후 접종을 하러 가야합니

다. 혹 신청시 영어가 불편한 분은 사목회 안

내 데스크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Hong Jia Medical  4325 Main St. #3K 
Queens, 11355 
(646) 601-6229 

Primary Care Medicine 
Associates 

38-08 Union St. #3L 
Queens, 11354 
(646) 601-6229 

Helen Chen 136-36 39Ave. #5Fl.  
Queens, 11354 
(646) 601-6229 

Charles B Wang  
Community Health Center  

136-26 37 Ave.  
Queens, 11354 

Mass Vaccination Stie —
Citi Field Queens, 11368 

NYC Health + Hospitals 82-68 164 St.  
Queens, 11432 
(877) 829-4692 

GoHealth Urgent Care  
Forest Hills  

102-29 Queens Blvd.  
Queens, 11375 

NYC Vaccine Hub—
Hillcrest High School  

160-05 Highland Ave.  
Queens, 11432 
(877) 829-4692 

성당 방역및 대청소  

코비드 환자 치료 관련 안내  



본당 50년사 편찬위원회 (자료 수집) 

1. 본당 관련 사진, 

2. 본당 관련 비디오, 

3. 본당 관련 기념 될 만한 글이나 물건등이  

.  

우리의 정성  

 

  

  

  

  

  

온라인 헌금 서비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사참석 및 성당 방문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본당에서는 아래와 같

이 온라인 헌금 서비스를 합니다. 간편하게 휴대

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시거나 GiveCentral 

헌금 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1) 문자메시지 이용 - 휴대폰의 메시지 창을       

  열고 전화번호 218-332-7676 를 입력 후 sunday    

   라고 문자를 보내면 헌금 서비스 링크가 옵니     

  다. 그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셔서 필요한 정보 

  를 기입하시고 Submit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문자는 대, 소문자 상관 없습니다.)  

(방법 2) GiveCentral 헌금 페이지 이용 - 저희 퀸     

  즈 성당은 GiveCentral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합   

  니다. 아래 링크로 퀸즈성당의 헌금사이트로 들    

  어가서 원하시는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도 헌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givecentral.org/location/696  

(방법 3) 체크를 성당 사무실로 보내기 - 카드  

  페이 혹은 온라인 서비스가 어려우신 분은  

  체크를 사무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Check Payable to: St. Paul Church  

        주소: 32-1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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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이션  

알 림 

주중 성체조배 안내  

성체조배 시간동안 봉사자가 없습니다.  

조배자는 아래의 규칙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에 들어 오실 때 손세정제로 손 소독후 

입장하며, 설치되어 있는 발열체크 기계에 꼭 

열을 체크하신 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100℉ 이상인 분을 스스로 입장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후 비치된 출입 확인서에 성함, 전화번

호, 측정된 온도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성당 안에서 구분되어진 선은 넘지 않으며, 

표시되어 있는 자리에만 앉습니다.  

 조배 시간은 9 a.m.—1 p.m.까지입니다.   

알 림 

성체조배 

헌금  

감사헌금 



         미사 봉헌                                                                                       2021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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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Jesus, The Eternal Outcast 

< Sixth Sunday in Ordinary Time > 

       Weekly Homily                                                                                                                                                        February 14, 2021 

By Fr. Joseph Veneroso, M.M.  

   Buried in the dramatic narrative of Jesus healing a leper are three short words that capture the depth 
of his love for us: he touched him. Jesus intentionally touched a leper. This is as breathtaking in its 
simplicity as it is profound in its implications. The Torah forbids a healthy person from touching a 
person with leprosy, a disease as terrible in its social consequences as it was in its physical effects. A 
person declared leprous had to leave family and friends and move into the wilderness to live among 
other lepers. If walking on a road, a leper was required to call out, “Unclean! Unclean!” This enabled 
healthy people to avoid coming in contact with them. If they did, they too became unclean and must 
isolate themselves. It’s almost like today with contact tracing when one comes into contact with some-
one with COVID-19. 
 
   Jesus not only touches the leper and heals him, Jesus took on himself the isolation the leper had en-
dured. This time, instead of the leper going into the wilderness, Jesus did! He took on the penalty, the 
self quarantine, that the law required. Jesus paid a price for his compassion. This foreshadows his sac-
rifice on the cross. The sacrifice of Jesus is imitated in our time, with the countless number of doctors, 
nurses, and frontline medical workers who risk their lives every day to serve the sick and the dying. 
Like Jesus, many of them took on the suffering of the people. Many died with the people. In this they 
give us a beautiful example of what it be a faithful follower of Jesus, the eternal outcast. 

2nd Sunday in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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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s 

In order to keep our church members healthy, we 

would like your help. We are asking fo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help with the disinfection of the 

church after the mass you attended is over. Supplies 

will be provided. 

PRAYER TO OVERCOME COVID19 is on page 4 

Special Collection for February  
Feb. 28th (Sun)   Black and Indian Missions   

Collection of Old Palms 
Collection box is in the church office until today, Feb. 14.  

VIRTUS  (Online Class)  
Date : Feb. 25th (Thu)  
Time: 8 p.m.  
Zoom info will announce later .  

Ash Wednesday 
Date : Feb. 17th (Wed) 
Distribution of ashes will be during the 7 a.m. and       
8 p.m. masses 

COVID19 Test  
Date : Feb. 18th (Thu)  
Time : 9:30 a.m. -  4 p.m.  
Location : St. Paul Education Center 
Please register before 3 p.m. at the test site.   

Parish Almsgiving: CRS Rice Bowl 
This year the entire parish will be participating in the 
Catholic Relief Services Rice Bowl program for Lent. 
The donations from this Lenten almsgiving will be sup-
porting to alleviate hunger and poverty. The monies 
collected will be distributed to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mmunities. These paper bowls will be 
found at the front doors of the church on Sunday, Feb. 
14th.  

Church Office Closed  
Feb. 15th (Mon)   Presidents’ Day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6th Sunday in Ordinary Time                                                                                                  February 14, 2021 (Year B)  No. 2514 

Responsorial  

Psalm 

  

 

 That the ministers of the Church: may witness to the fact that the love of Christ is not limited or 

bound by the letter of any law,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leaders of all nations: That they will learn the wisdom of God, to realize how much they gain 
by sharing with others and know how powerful they can be when they make peace with their enemies,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may not dismiss another as worthless: but strive to always see the good, the beautiful and the 

heroic in every human being, we pray to Lord. ◎ 

 That those who have grown bitter and unhappy in their marriage: That they find new meaning for 

their lives, we pray to the Lord. ◎ 

 For our government and citizens: that we may cherish the freedoms that we have and work together 

to make our democracy better for all citizens and turn away from radicalism.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have been separated by hate, war, exile or illness: That they look beyond today and 

look towards Christ and forward to a time of new beginnings. Let us pray to the Lord.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Leviticus     
   Leviticus 13:1-2, 44-46 (77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1 Corinthians 10:31-11:1 

Communion Antiphon 

   They ate and had their fill,  
   and what they craved the Lord gave them;  
   they were not disappointed in what they craved.  

Psalm 32:1-2, 5, 11 

“I do will it. Be made clean.” 


